
9월은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기리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다른 성월의 경우 전 세
계 가톨릭교회가 공통으로 지내지만, 순교자 성월은 우리나라에서만 기념하는 한국 교회의 고유 성월입니다. 

한국 교회가 순교자 성월을 지내게 된 것은 1925년 7월 5일 로마에서 거행된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복식이 거행된 이듬해인 1926년 8월, 한국 교회는 복자들이 가장 많
이 순교한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로 정하고 순교 복자들을 현양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신
자들의 기도서였던 《천주 성교 공과》에 이날 바치는 <축문>을 비롯하여 <복자를 향하여 외우는 경>과 <복자 
찬미경>이 수록되었습니다. 

1939년에는 기해 순교 100주년을 맞아 순교자 현양 사업을 벌였는데, 1940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을  ‘복
자 공경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고, 교회 언론에서는 ‘9월 중 매주 복자 공경 주일을 지내며 복자 성월답게 지
낼 것을 권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중 주일미사는 물론 평일 미사에서도 복자 성가
를 부르고 <복자 찬미경>을 바치면서 성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가 9월을 복자 성월로 지낸다고 선포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1965년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에서 출판한 『복자 성월』이 교회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복자 성월’을 성월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972년 《가톨릭 기도서》가 출판되면서 9월이 ‘복자 성월’로 명시되었고, 기
도문 <복자를 향하여 외우는 경>이 <복자들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대에 맞는 문구로 바뀌어 수
록되었습니다. 

1984년 5월 6일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 복자가 시성(諡聖) 되자, 같은 해 6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복자 
성월’에서 ‘순교자 성월’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또
한 9월 26일에 기념하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도 
날짜와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처럼 9월 20일 ‘성 김
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로 지내게 하였습니다. 성월 기도의 제목 역
시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로 바뀌었고,   
‘복자’ 대신 ‘순교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준 가톨릭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합시다.  

순교자 성월

매주 읽는 단편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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